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810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
Relationship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강지숙, 황은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Ji-Sook Kang(jskang@wku.ac.kr), Eun-Hee Hwang(ehh@wk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

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개 종합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268명을 임의표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cy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 평균 점수는 6.65점이었고, 대상자의 86.6%가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우울 평균 점수는 

16.89점이었고, 대상자의 25.4%는 경한 우울, 20.5%는 중증 우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차이는 없었고, 우울은 학년, 학과 만족도와 학교 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

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당수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면의 질과 우울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간호학과 학생

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에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중심어 :∣수면의 질∣우울∣간호학과 학생∣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and 

relationship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268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on September, 2012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9.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sleep quality was 6.65, among the students, 

86.6% had sleep problem.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was 16.89, 25.4% of the students had mild 

depression, and 20.5% had severe depression. Sleep qualit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meanwhile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year, satisfaction level 

with nursing major and university.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me of the nursing students have sleep problem 

and depress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improve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 of the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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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진리탐구와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인생

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대학생활을 경험하

는 것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거쳐 가는 많은 사

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 그러나 대학생활

의 적응은 규칙적인 운동, 섭식패턴, 정신건강 및 스트

레스 관리, 시간 관리,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이용, 수면 

습관과 같은 어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3]. 

선행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적고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늦으며,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수면 스트레스로 자취생활, 주거 소음, 학교생활의 불만

족, 불량한 건강, 생활 스트레스, 장래 문제 및 가치관 

등이 확인되었다[4][5]. 또한 대학생의 불면증과 주간졸

리움증을 포함한 수면장애군이 56.4%로 높게 나타났고

[6] 수면의 문제가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7], 이들 대상자의 수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수면은 인간의 필수적인 삶의 영역으로, 신체

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심리적으로 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생활 행동 양상이다[8].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피로를 야기하

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9]. 또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우울과 수면양

상이 관계가 있어[10], 수면은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11]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통해 

18-29세 집단의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고, 우울증 증

가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연령대라고 발표하였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은 스트레스 사건과 관

련이 있고, 많은 적응 경험은 우울 증상을 증가시키게 

된다[12]. 미국 대학건강 협회(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의 The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13] 결과에 따르면 60.2%의 대학생이 지난 

1년 동안 매우 슬픈 적이 있었고, 29.6%는 너무 우울해

서 정상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은 슬픈 감정 상태의 가벼운 우울감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정신병적 상태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

며, 이러한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곤란

을 야기하거나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14]. 

보건계열 대학생은 비보건계열 대학생에 비해 취업

과 학과 성적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5]. 특

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많은 어

려움을 경험한다. 왜냐하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

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

는 심리적 부담감,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실습 수행, 

환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의료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이 그 이유이다[16]. 이러한 어려움은 여러 선행 연구

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건

강 문제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을 차지하였고[17], 우울 

경험 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호학과 학생의 우울 정도

는 7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우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우울은 거주 형태,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

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

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상황대처와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8]. 또한, 간호학

과 학생들에게 수면의 문제는 매우 흔해서 많은 학생들

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수면의 

질이 우울과 관련이 있었다[19]. 박혜숙[20]은 대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실천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도덕수양, 

수면양생, 마음조양의 실천정도와 행복 간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어 수면과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학과 학

생들의 수면의 문제와 우울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통해 대상자들의 대

학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도 향상, 더 나아가 임파워먼

트 향상[21]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들은 환자와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관계

하는 건강 전문가이며, 간호사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의 간호사

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습득하

는 대학 과정은 간호학과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

다. 최근의 학과 인증평가의 시행, 다양한 교육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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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임상실습의 강화와 같은 간호학과의 변화는 간호

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신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다. 이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면 실태를 파악

하고, 수면 장애의 유발 요인 혹은 그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우울[5]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학과 학생의 의미 있는 

대학생활과 더 나아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면의 질과 우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실태, 

그리고 이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종합대학의 간호학

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학년부터 4학년의 268명의 

학생을 임의 표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연

구보조자 1인에 의해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1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

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0-15분 가량 소요되었으

며, 배부된 320부 중 280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

한 12부를 제외한 268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1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Buysse 등[22]이 개발하고 윤정희[23]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18가지 항목의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

는 7개 하부 영역인 주관적인 수면의 질, 수면 잠재기, 

수면 기간, 수면의 효율성, 수면 방해, 수면제 사용, 낮 

동안 기능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최하 0점에

서 최고 21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며, Buysse 등[22]이 제시한 5점을 기준

으로 5점 이상은 수면이 방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

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7이었다.

1.2 우울
우울은 Radloff[24]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조맹제와 

김계희[2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의 빈도

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의 4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60점

까지이다. 이 총점이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16점 이상은 경도의 우울 증상을 나타내며, 25점 이상

의 경우는 약물치료 및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수준의 주요우울증을 의미한다. 조맹제와 김계

희의 연구[25]에서 Cronbach's α=.91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수면의 질, 

우울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ukey Post hoc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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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성별 남 21 7.8

여 247 92.2
학년 1학년 108 40.3

2학년 78 29.1
3학년 52 19.4
4학년 30 11.2

거주형태 부모님과 거주 129 48.1
기숙사 60 22.4
자취 70 26.1
하숙 4 1.5
기타 5 1.9

이성 친구 있음 83 31.0
없음 185 69.0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48 17.9
안하고 있음 220 82.1

규칙적 운동 하고 있음 56 20.9
안하고 있음 212 79.1

학과(전공) 선택 이유 수능 성적에 맞추어 24 9.0
나의 적성을 고려해서 58 21.6
미래 직업을 생각해서 153 57.1

부모의 권유 22 8.2
학교 선생님의 권유 2 0.7

기타 9 3.4
학과(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39 14.6

만족 149 55.6
보통 62 23.1
불만족 16 6.0

매우 불만족 2 0.7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17 6.3

만족 128 47.8
보통 92 34.3
불만족 29 10.8

매우 불만족 2 0.7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종합대학 간호학과 재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였고, 표본선택편향(sample 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학과 학생으로 일

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이

를 특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247명(92.2%), 남학생이 21

명(7.8%)이었으며, 학년별로 1학년이 108명(40.3%), 2

학년 78명(29.1%), 3학년 52명(19.4%), 4학년 30명

(11.2%)이었다.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학생

이 129명(48.1%)로 가장 많았고,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

이 83명(31.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48명

(17.9%),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56명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선택의 이유로 

미래 직업을 생각해서가 153명(57.1%)로 가장 많았으

며, 적성을 고려해서가 58명(21.6%), 수능 성적에 맞추

어서가 24명(9.0%), 부모의 권유 22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각각 149명(55.6%), 128명(47.8%)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총점 21점 중 6.65±2.14점이었

으며, Buysse 등[22]의 기준에 의거하여 5점 이상인 수

면장애 군이 232명(86.6%)이었다. 대상자의 우울 평균 

총점은 60점 만점 중 16.89±9.33점이었으며, 점수에 따

라 구분해 보면 정상군이 145명(54.1%), 경도 우울군이 

68명(25.4%), 주요 우울군이 55명(20.5%)이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68)

표 2.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 정도          (N=268)
특성 n % Mean SD

 수면의 질 6.65 2.14
   정상군 36 13.4 3.36 0.93

   수면장애 군 232 86.6 7.16 1.79
 우울 16.89 9.33

   정상군 145 54.1 9.82 3.62
   경도 우울군 68 25.4 19.91 2.67
   주요 우울군 55 20.5 31.29 5.4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

이는 [표 3]과 같다. 수면의 질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은 학년과 학과(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3학년, 4학년 학생이 2학

년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더 높았으며(F=3.857, 

p=.010), 학과(전공)에 매우 불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더 높았으며(F=5.446, 

p<.001), 대학생활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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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    분
수면의 질 우울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 6.76±2.07 0.243 .808 17.10±9.78 0.157 .875여 6.64±2.15 16.76±9.31
학년 1학년 a 6.58±2.14

0.522 .667
16.43±10.27

3.857 .010
b<c,d

2학년 b 6.87±2.40 14.58±8.05
3학년 c 6.42±2.09 18.87±8.75
4학년 d 6.73±1.39 20.23±8.51

거주형태 부모님과 거주 6.62±2.21

0.181 .948

15.56±8.28

2.231 .066
기숙사 6.55±2.03 16.35±10.74
자취 6.83±2.15 18.69±9.60
하숙 6.50±1.73 21.75±8.66
기타 6.40±2.30 23.20±8.93

이성 친구 있음 6.67±2.10 0.111 .912 16.81±9.63 0.023 .981없음 6.64±2.16 16.78±9.22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7.15±2.18 1.770 .078 15.35±8.17 -1.175 .241안하고 있음 6.55±2.12 17.10±9.55
규칙적 
운동

하고 있음 6.95±2.32 1.155 .249 15.16±8.96 -1.470 .143안하고 있음 6.58±2.09 17.22±9.40
학과(전공) 
선택 이유

수능 성적에 맞추어 6.50±1.91

0.508 .770

20.21±9.42

1.091 .366
나의 적성을 고려해서 6.90±2.08 16.53±11.55
미래 직업을 생각해서 6.51±2.22 16.14±8.43
부모의 권유 7.00±2.00 18.68±9.07
학교 선생님의 권유 6.50±2.12 12.00±9.90
기타 7.11±2.26 16.78±7.84

학과(전공) 
만족도

매우 만족 a 6.31±2.28

1.178 .321

12.10±7.85

5.446
<.001

a,b,c,d<e

만족 b 6.62±1.94 16.85±9.37
보통 c 6.68±2.36 18.06±9.56
불만족 d 7.44±2.56 20.56±6.04
매우 불만족 e 8.50±2.12 34.00±2.83

대학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a 6.18±2.24

1.023 .396

9.24±5.03

12.632
<.001

a,b<c,d,e
만족 b 6.60±2.05 14.37±8.17
보통 c 6.65±2.14 19.27±9.81
불만족 d 7.00±2.46 23.24±8.10
매우 불만족 e 9.00±1.41 28.00±5.66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                                                        (N=268)

생이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는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F=12.632, p<.001).

4. 수면의 질과 우울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표 4]

와 같다. 수면의 질은 우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44, p<.001).

표 4.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               (N=268)

변인
수면의 질
r(p)

우울 .244(<.001)

IV. 논의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

울 실태 및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이 7.8%로 여학생이 대부분

이었는데, 최근 남학생의 간호학과 입학이 증가하고 있

기는 하나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해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학과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학

생이 55.6%,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14.6%로 70.2%의 

학생이 학과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대학생활에 매우 만

족 혹은 만족하는 학생이 54.1%였고, 취업을 위해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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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7.1%, 이러한 결

과는 박현주와 장인순[18]의 연구, 이화인[1]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 이는 또한 경제침체로 인해 취업이 어

려워지면서 졸업 후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간호학

을 선호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며, 학과 혹은 

대학생활도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 평균 점수는 6.65점이었

고, Buysse 등[22]이 제시한 5점을 기준으로 볼 때 수면

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장애 군으로 판

정된 대상자가 86.6%였다. 같은 도구를 이용한 김정기, 

송혜수, 연미영의 연구[26]에서 대학생의 수면의 질 평

점이 5.87점, 강진규, 임현대, 이유미의 연구[27]에서 여

대생의 평점이 4.6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수

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진규, 임현

대, 이유미의 연구[27]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52.8%, 김유진 등[6]의 연구에서 수면장애군이 56.4%로 

본 연구 대상자 중 수면장애가 있는 대상자 비율이 더 

높았다.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대학생 수면의 질을 비교

한 김경희와 윤희상[34]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 점수 7.3점으로 일반대학생 5.9점에 비해 높

았고,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 점수는 본 연구의 

6.65점 보다 높았으며, 간호학과 학생의 비숙면군 비율 

또한 89%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문제가 일반대

학생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와 윤희상[28]의 연구 결

과와 본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연구대상자 선정의 차이로

써, 2학년 대상자가 43.6%를 차지했던 김경희와 윤희상

[28]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1학년 대상자가 상대적

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 측정도구인 PSQI의 신뢰도가 Cronbach's α=.67로 

다소 낮았는데, 본 도구가 수면의 질과 방해를 측정하

고, 수면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하는 등 다양한 수면 방

해를 사정할 수 있고, 임상 경험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

한 장점이 있으나 대학생의 수면을 반영하여 측정하기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학과 학생은 취업의 용이성, 전문직으로서의 기

대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 입학

한 후에 입학 첫해부터 해부학, 생리학 등 전공교과목

의 생소한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수업과 실습으로 일

반대학생보다 동일기간 중 학업량이 많다. 또한 간호업

무 학습을 위해 전문적 기능과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

공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29]. 이러한 스트레스는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저해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28], 수면은 단순한 피로 회복 

이상으로 신체의 기능과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며, 새

로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학업 성취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30]. 따

라서 과중한 학습량, 수업과 실습의 병행, 전문직에 대

한 기대 등으로 스트레스와 더불어 수면장애를 겪으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 문제를 중

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우울 점수는 60점 만점 중 

16.89점으로 이는 대상자가 경도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점수에 따라 대상자 우울 정도

를 구분해 볼 때, 정상군이 54.1%이었고, 주요 우울군이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

하여, 간호학과 여대생의 우울 정도가 ‘가볍거나 보통 

정도의 우울 상태’이거나[31], 57.4%의 간호학과 학생

이 정상 범위 이상의 우울 정도를 보여[32], 간호학과 

학생에게 우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학과 학생

의 우울을 측정한 박현주와 장인순의 연구[18]에서 평

균 점수는 19.23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는데, 이

는 대상자 선정에서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는 1학년부

터 4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자로 한 반면, 박현주와 장

인순의 연구[18]에서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3학년과 4학년이 2학년

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에 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

이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이들은 평균 

15.25점으로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

어[32], 간호학과 학생과의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학과 

학생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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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과 

우울을 살펴본 결과, 수면의 질은 차이가 없었으나, 우

울은 학년과 학과(전공) 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

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3학년과 4학년의 우울이 2학년

에 비해 더 컸고, 학과(전공)에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

의 우울이 가장 컸고, 대학생활에 보통, 불만족 혹은 매

우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우울이 유의하게 더 컸다. 

대학생의 수면에 관한 김유진 등의 연구 결과[6],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장애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

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수면이 성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4]와 그렇지 

않은 상반된 연구[34]가 있고, 수면에 대한 일반적 특성

의 차이의 일치된 결과가 없어 이에 관한 지속적인 고

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간

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은 일반적 특성보다는 학업이

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그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또한 김경희와 김계하[31]와 Ahmadi, Toobaee, 

Alishahi[32]는 간호학과 학생의 우울이 학년에 따라 차

이가 없다고 밝혀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그러나 대

학생활만족도 혹은 학과(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은 이화인[1], 양승희[17], 박현주와 장인순

[18]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고, 여러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3학년과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은 임상실

습을 하게 되고 이론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대학생

활이 힘들어지고, 우울 정도가 심해졌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신성규의 연구[35]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 정

신 건강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Hsiao 등[36]의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자의 추론을 뒷

받침한다. 대학생활만족도와 학과(전공) 만족도가 학업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1]을 감안한다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수면의 질과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

가 있어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26][27]와 일

맥상통한다. 그러나, Regenstein 등[37]은 여대생의 수

면과 우울에 관한 연구를 통해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로 측정한 우울 점수는 수면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CES-D로 측정한 우울 점수는 수면과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Regenstein 등[37]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CES-D 도

구의 문항 특성이 우울만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수면의 질과 우울

의 상관관계가 r=0.244로 높지 않았는데, 이는 수면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별, 생활습관, 임상

실습 경험 유무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며, 선행 연구[37]에서 설명된 것처럼 본 연구

에서 사용한 CES-D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86.6%가 수면의 문제가 있

었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반면 우울

의 경우 학년, 대학생활만족도와 학과 만족도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활만족도와 학과 만족도를 증진시켜 우울

을 호전시키는 것이 간접적으로 대상자의 수면의 질 향

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며, 이들 변수 간 직

접적, 간접적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간호학과 학

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향상에 매우 유용한 연구 결과

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실태 및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간호학과 학생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위

한 중재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학과 학생의 과반

수 이상이 수면장애가 있으며, 45.9%의 학생이 우울군

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상자들의 우울 중재를 위하여 

대학생활만족도와 학과(전공)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간접적으로 수면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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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학생

을 졸업 후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간호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개개인이 심리적, 신체

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

학과 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

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간호학과 학생의 학년별 수면의 질과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수면의 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직접

적, 간접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간호학과 학생의 관련 요인을 반영한 수면의 

질 측정 도구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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